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친 중국섬유제품산업의 “기대”와 “불안” 

중국 상무부(商務部)에 의하면 국유(國有)기업과 연간 생산액 500만 위안 

이상 되는 규모의 비국유(非國有)기업의 2006년도 공업 총생산액은 2조 5천

억 위안이며, 성장률은 20% 정도이다. 수출액은 1천 4백억 달러를 넘었으며, 

성장률은 약 20%를 기록하였다.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中國紡織品輸出入商

會)에 의하면 2007년의 섬유제품 수출은 전반적으로 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

여, 성장률이 1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의 예측으로는 앞으로 2

년 동안 중국의 섬유제품산업에는 “기대”와 “불안”이 병존(倂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대”되는 요소로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 간의 섬유협정 유효기일

(有效期日)이 끝나면 국제시장이 더욱 개방됨으로써 중국 섬유산업의 기반이 

더욱 확고해지며, 산업체인(chain)도 완비될 것이다.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에 의하면 중ㆍEU, 중ㆍ미 간의 섬유제품협정 체결

은 중국이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무역환경을 안정시켜 주었다. 인민위안환율

(換率)도 예측된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있으며, 증치세(增値稅)의 수출시 환

부율(輸出時 還付率)이 조정되는 데 따른 영향도 한정되어 있어, 해외 바이어

(buyer)는 다시 중국에서 구매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동향은 2006년 하반기(7~12월)에 중국에서 구미(歐美)시장으로

의 수출증가와 2006년 추계광주교역회(秋季廣州交易會; 中國出口商品交易會)

에서의 수주량(受注量)에서도 알 수 있다. 2006년 상반기(1~6월), 구미로부터

의 수주에서는 두 가지 이전(移轉)경향이 보였다. 



하나는 일부 저가격상품의 생산이전이다. 중국 내의 많은 기업이 저부가가

치(低附加價値) 의료(衣料)생산은 중지하고, 월마트(Walmart) 등으로의 의료공

급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으로 양보하고 있다. 또 하나는 시장의 이전이다. 

일부기업이 구미시장의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적극적으로 러시아나 남미 등

의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적극적인 이전으로, 중국 섬유기업에

게는 국제무역에서의 건전(健全)하고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하게 된다. 

한편 “불안”요소는, 최대의 무역장벽인 반덤핑(anti-dumping)이 중국 섬유제

품 수출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형식의 무역장벽도 대수

롭지 않게 볼 수 없다. 중국이 비(非)시장경제국이라는 지위가 중국기업에 대

한 반덤핑조사에 대한 맞고소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반덤핑은 중국 섬유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무역장벽

으로 계속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硏究院)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반덤핑은 단순히 대외무역액에 손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영향이 

더 크다. 

 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반덤핑세를 징수(徵收)하는 기한은 일반

적으로 5년이며, 재심사 등을 추가할 경우 어떤 제품이 한번 반덤핑세를 내

게 되면, 그 제품은 그 나라의 시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② 어떤 나라가 자주 반덤핑을 당함으로써, 그때까지 만들어온 판매루트를 

잃게 된다. 그 동안 잡아놓은 고객과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무역파트너

(partner)도 새로 찾아야 된다. 그 손실은 반덤핑의 직접적인 손실금액을 훨씬 

웃돈다. 



 ③ 반덤핑제제를 받는 기업은 판매시장을 중국 내나 또는 다른 해외시장

으로 이전하게 된다. 중국 내 시장의 경제질서를 혼란시켜, 다른 해외시장으

로부터도 반덤핑제제를 받을 우려가 있다. 

 ④ 반덤핑제제를 받으면 손실은 기업이익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으로부터의 

세수(稅收)가 줄고, 노동자의 취업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등, 국가 이익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과 EU는 협정기한이 끝난 뒤에도 중국 섬유제품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법규나 사례(事例) 등 각 방면으

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반(反)보조금문제나 환경보호기준 등의 기술적 무역

장벽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과 EU, 중국과 미국의 섬유협정에 따른 제한이 풀린 후, 2005년 초에 

일어난 수출량 격증, 수출가격 하락이라는 상황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많

다. 2006년에 EUㆍ미국으로의 수출은 안정적으로 늘어났는데, 루마니아, 불가

리아, 터키,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월 동안에 루마니아로의 섬유의료·(衣料) 수출액은 38억 9천만 달러로 

7.5배 증가하였고, 불가리아로의 수출은 9.4배로 기록을 갱신(更新)하였고, 터

키로의 수출은 247%, 멕시코에의 수출은 145% 증가하였다. 이들 데이터에서 

구미가 섬유수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섬유제품이 주

변국으로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자는, 만일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7년과 2008

년의 중ㆍ미, 중ㆍEU협정에 의한 제한기일이 지난 후에, 이 부분의 무역이 

다시 불붙어 2005년 초의 수출량 증가, 수출가격 하락이라는 현상이 또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구미나 다른 WTO가맹국이 세이프가드(safe 

guard)나 반덤핑(anti-dumping)조치를 이용하여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제한



을 강화할 구실(口實; 핑계거리)을 만들어 주게 될지도 모른다. ♣ 

 


